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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다문화가정청소년의 부모 친밀도와 인터넷 정책 인지도가 인터넷 중독에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인터넷중독문제를완화또는예방할수있는정책과실천적함의를제시하는목적으로수행되었다. 이를위해미래창조과
학부와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매해실시하고있는인터넷중독실태조사자료에서다문화가정청소년자료를활용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변수들을통제한상태에서부모와의친밀도와인터넷관련정책인지도가인터넷중독에미치는영향을중다
회귀모형으로분석하였다. 인터넷중독자가진단척도의분석결과, 분석 대상청소년들의전체척도점수는평균 2.09점이
었고하위요인별로는금단이평균 2.20점, 내성이평균 2.18점으로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다문화가정청소년들이인지하
는 부모와의 친밀도가 인터넷 중독과 부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정부의인터넷중독관련정책을인지하는것이인터넷중독과부적으로유의미한관계를가진다는것을발견하였다. 이와
같은연구결과를바탕으로다문화가정청소년들의인터넷중독문제의해결및예방을위해부모교육프로그램제공, 정부
정책 홍보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다문화가정, 인터넷 중독, 청소년, 부모의 친밀도, 정책 인지도
Abstract  Using data from the 2014 Survey on Internet Addiction performed by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influences of closeness with parents and awareness of Internet policies on 
Internet Addiction among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South Korea. Descriptive analyses showed that 
multicultural adolescents had on average 2.09 points on the whole scale of 15 items, but had on average 2.20 points 
on the sub-scale of withdrawal symptoms and on average 2.18 points on the sub-scale of tolerance symptoms.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multicultural adolescents’ closeness with parents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lower levels of Internet addiction. Also, multicultural adolescents’ awareness of Internet policies was 
also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lower levels of Internet addiction.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the 
necessity of providing parent education programs and enhancing awareness of Internet policies to reduce Internet 
addiction among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Key Words : Multicultural families, Internet addiction, Adolescents, Closeness with parents, Awareness of Interne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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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터넷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시공간

을초월하여삶의여러사안들을해결할수있는정보나

유익한 교육의 자료를 제공해주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자극적이기에중요한오락매체이자사교의장이되고있

다. 인간에게유용하면서재미를느끼게해주는이매체

는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접촉하고 몰입하게 되면 심각

한 중독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중독으로 인한 문제는 전 연령에 걸쳐 심각하지만 성

장기에있는청소년에게보다심각한영향을미칠수있

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기 인터넷 중독은 다양한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구체

적으로살펴보면, 수면부족이나체력저하와같은영향을

미치거나 우울이나 대인기피 등 사회적 영역의 문제를

유발하기도해서과도한인터넷의사용은청소년의인지

와 심리정서 발달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1-4]. 이와 같은 이유로 청소년기 인터넷 중독의

문제를인식한연구자들은중독의원인을규명하거나여

러 방안을 모색하는데 관심을 갖게 된다. 특히 환경속의

인간(person in environment)이란 전제로인간의문제를

사정(assesment)하고 개입하는 생태체계관점에 의한 연

구들은 중독에 이르게 되는 원인을 개인의 심리적 특성

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부모와 가족 그리고 사회구조 체

계까지초점을맞추어생심리사회적존재인청소년의문

제를 규명하고 있다[5-7].

한편,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담론이 시작된 시기는

1990년대중후반이지만[8], 정부가추진하는다문화와관

련한정책과다문화가족지원법등사회제도가변화한시

기는 2005년 이후부터이다. 다문화사회에진입하는속도

에 맞춰 정부대책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여전히

다문화와 관련한 낮은 인식과 수용이 보고되기도 한다

[9,10]. 이에 현 시점은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에게 관심을

가져야할때라고본다. 그이유는청소년기가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화 과정을 겪는 중요한 시기이자[11],

다문화사회인 한국에서 향후 국민정체성의 문제를 어떻

게다룰것인가에관한해답을보여줄수있는대상이기

때문이다[12,13]. 또한다문화관련대책이마련된지 10년

이 지난 현 시점에서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규명하는

것은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정책의 실효성과 향후 제시

할 사회적 지원 방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다문화 청소년들 역시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구조

적요인에의해긍정적혹은부정적인발달을이루게된

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공통된 문제에서 다문

화청소년이예외가될수없다. 다만비다문화가정의청

소년들이경험하는청소년문화외에정체성의혼란과부

모자녀간의사소통의문제등다문화가정에서만나타날

수있는특수한상황을경험하게된다. 현한국의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은 다문화가정이라는 특수성과 청소년

기라는 보편성 사이를 넘나들며 성장하고 있다.

2016년 현재 7명 중 1명꼴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

이 보고되는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14],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도 인터넷 중독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부

모가맞벌이인상황이거나보호감독의체계가미흡할때,

다문화가정청소년의인터넷중독은더욱심각해질수밖

에 없다. 이에 최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관해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고,

우울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개인적 요인과 부모 혹은 가

족탄력성과같은요인을중심으로인터넷중독에미치는

직접적혹은간접적요인을규명하고있다[1,2,5,15]. 생태

체계적 관점에 의거하면 인간은 미시적 체계 외에 거시

적체계까지영향을주고받는존재이지만대부분의연구

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체계를

미시체계인부모혹은가족체계까지다루고있다는한계

가 있다. 거시체계로서 정부의 중독관련 정책은 이를 인

지하는 인간의 행동에 상호 영향을 미치게 되기에 개인,

부모요인과 함께 정부정책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부모 친밀도와 인

터넷 정책 인지도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를통해현재한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문제를 완화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정책과 실천적

함의를제시할수있다는점에서본연구는시의성을지

닌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질문 1) 다문화가정청소년의인터넷중독실태는

어떠한가?

연구질문 2) 다문화가정청소년과부모의친밀도와인

터넷 중독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질문 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부 인터넷 중독

정책 인지와인터넷중독사이의관계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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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인터넷 중독 
인터넷 중독이란 개념은 DSM-Ⅳ의 물질중독기준을

근거로 Goldberg가 1990년대 중반에 인터넷 중독 장애

(Internet Addiction Disorder, IAD)란 용어를 최초로 사

용하면서 시작되었다[16]. 의학적 기준이라 할 수 있는

DSM(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정신장애의진단및통계편람)의 진단기준이

확정되지않아인터넷중독을진단할수있는통일된기

준이나평가방법은아직존재하지않으나일반적수준에

서인터넷중독이란자신의의지와무관하게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인터넷 접속으로 일상생활을 방해받는 수준까

지이르렀을때를의미한다. 사전적의미를살펴보면, 컴

퓨터를과도하게사용하는행동을말하며충동적인터넷

사용(compulsive Internet use, CIU), 문제있는인터넷사

용(problematic Internet use, PIU), 인터넷 과다사용

(Internet overuse), 병적인 컴퓨터 사용(pathological

computer use) 등으로도 불리기도 한다[17].

인터넷 중독은몰입과중독으로구분된다. 몰입(flow)

단계란 주위의 모든 잡념, 방해물들을 차단하고 원하는

어느한곳에자신의모든정신을집중하는것이고, 몰입

을 거쳐 중독단계에 이르면 긍정적인 반응은 사라지고

부정적인 결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중독이란

기본적으로몰입이일상생활에방해를줄정도의단계를

의미한다[2].

선행연구에 의하면, 청소년기 중독으로 인한 영향은

신체와 심리, 사회적 발달영역을 아우르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뇌

손상이나우울증이나스트레스와같은심리적요인의악

화, 사회적상호작용과공동체의식등과같은사회적요

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2,18,19].

2015년 현재한국의다문화가정자녀의수는 19만 7천

55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20].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의

증가와함께다문화가정청소년의기본적인권리보장등

여건이마련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 다문화청소년이경

험하는 어려움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문화가정청소년의문제가단순히개인차원이아니

라 사회적 차원의 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이 현재의 삶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것은 이들의 성인기 삶을 예측하게 해 준다. 하지만

현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것에

비해 이들이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수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1]. 전국다문화실

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청소년 중 약 10%는 아직도 차

별을 당하고 있고, 15.5%는 학교생활 및문화 차이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22].

다문화가정의청소년들은한국사회에노출되면서다

문화와 관련한 사회화와 교육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

에서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도 자연스럽게 인터넷 매체

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최연과 권호순의 연구에 의하면

[23], 다문화가정의청소년들은이미미디어자체의속성

과 미디어를 통해 매개되는 컨텐츠, 그리고 스마트폰과

같은 미디어 중독현상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그 원인

은개인과가정, 사회적요인까지모두영향을미치고있

었고, 다문화가정의 특성상 외부활동에 제한이 있어 가

정내에서쉽게이용할수있는인터넷에몰입하는정도

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다양한연구와정책및제도등을통해확인되고

있다. 2016년도에 실시한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

책방안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학교나 민

간기관으로 받는 지원은 방과 후 수업료 지원과 대학생

멘토링과 같은 학업 관련 지원, 그리고 문화체험을 비롯

한 공연관람, 놀이공원 등과 관련된 지원인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고학년일수록급식비와진로지원이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녀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희망 교육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형편상 또

는학부모의가치와태도, 지원의한계등이있어다문화

가정청소년을위한학습지원과진로지도지원이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24].

2.2 부모의 친밀도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부모는 개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사회

질서, 규칙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사회적 태도, 정서, 타

문화를 받아들이는 태도 등 기본적인 것을 전수하는 존

재이다. 부모의 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아동을

양육함에있어서일반적또는보편적으로나타내는하나

의 문화양식으로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기

르고 가르치는 양태이며,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

식이라고볼수 있다[25]. 이와 같이 자녀가지각하는부



한국디지털정책학회논문지 제16권 제3호16

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와의 관계의 질을 결정하고, 자녀

가사회및문화를바라보는데실제적인영향력을갖는

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기는 ‘심리적 이유기’인 단계로 부모로부터 독

립하려는 성향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이와 같은 발달적

욕구를이해하지않으면가정내부모자녀간갈등은당

연한 결과가 될 수 있다.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 이용에

대한부모의통제가높을수록청소년들이인터넷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26], 이를 지

지해주고 있다.

역할모델이자 의미 있는 성인이라 할 수 있는 부모와

자녀 간 친밀도와 관계는 청소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

을미치게된다. 부모와자녀간긍정적유대관계와정서

적 지지는 아동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27,28], 반대로낮은유대관계는아동발달에부정적인영

향을 미치게 된다[29].

선행연구에의하면, 다문화가정부모의양육태도에따

라자녀는인지와정서사회성발달이영향을받는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30]. 또한 다문화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우울이 인터넷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탄력성

이매개하는것으로나타나다문화가정청소년의인터넷

중독을 완화하는데 부모가 보호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1]. 그리고부모의학력이나직업, 경제수준과같은부모

의인구사회학적요인역시다문화청소년의적응에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1]. 이와 같은 선행연

구 결과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발달에 있어 부모의 존

재와의미를중요하게부각시키는것으로청소년기문제

에 대한 개입의 주체로 부모체계가 포함되어야 할 필요

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32].

2.3 인터넷 정책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200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으로 청소년 대상 인터넷

중독의 문제점이 인식되면서 다양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33,34]. 정보화정책에관한인식연구를수행한결과,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사업의 필요성이

높게 보고되고 있어 당사자인 청소년 역시 인터넷 중독

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34].

이에 정부도인터넷중독과관련한정책과법률, 제도

를 정비하며 관련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된다.

2008년도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논의가시작되었지만, 본회의에상정되지못하였고이후

2010년도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를 제안하였고, 관련 법인 청소년보호법을 근간으로 게

임이용을제한하게되었다. 이에연구자들은셧다운제의

효과성을규명하여정책효과를살펴본결과, 셧다운제가

청소년의주중과주말인터넷게임시간감소에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보고하였다. 청소년의 인터넷 중

독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부정책이얼마나실효성이있

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 연구

에서 여성에 비해 남성이, 일반계 고등학교를 다닐수록,

학습태도가좋을수록, 부모의학력이나월평균가구소득

이 높을수록 인터넷을 활용하는 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35] 청소년을둘러싼체계가 청소년의 인터넷 중

독에 모두 유의미한 요인임을 확인해 주었다.

최근에도 정부는 청소년중독예방정책을 강화하기 위

한 전달체계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를 활용하여 중독예방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

한 여성가족부는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과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청소년인터넷 드림마을’과 ‘부모선택제’를 도입하기

위한청소년시행계획을발표하는등매해청소년을인터

넷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관련 정책과 제도를 활

발히 시행하고 있다[36].

연구에의하면, 청소년들이게임등인터넷을많이하

는 시간대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인 것으로 나타났다

[37]. 하지만 인터넷 중독이라 볼 수 있는 게임중독군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시간은 오전시간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인터넷에 중

독된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방임이나 성인의 감독이 부

재한 상황일 가능성인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38,39] 중독의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 가정환

경과 학교 요인을 강조하면서 청소년에게 의미 있는 체

계가보호요인으로작동하게되면, 이들의중독가능성은

낮아질 것이고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클

것이라예측하게해준다. 프랑스의경우도, 청소년중독예

방정책에 있어 사회생태체계적 관점에 의해 사회자원을

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다는점도우리에게주는함의가

크다고 본다[36].

이와 같은 결과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연의 연구에 의하면[6], 다문화가

정자녀의인터넷중독은개인과가정, 그리고사회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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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학교에서의 따돌림과 차

별로 인한 스트레스나 학교생활과 학습의 어려움, 주변

또래와이웃의유대, 그리고차별과다양한방과후활동

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에 정책과 실천적 함의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사회

적 인식의 변화와 상담과 치료교육,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다양한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과 사회적 지지망의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탐색적 분

석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매

해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

였다. 2004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는 전국 단위의 표본을 사용하여 인터넷 중독 실태

를 파악하고,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책 수

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3].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는 일상적인 인터넷 이용, 인터넷 중독 인

지도, 상담및치료경험등에대한세부적인정보를포함

하고 있어서 인터넷 중독의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본 연

구에 적절한 자료이다. 매해 실시되는 실태조사 자료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을통해서공개자료형태로사용할수

있으며, 현재 2016년도자료까지활용이가능하다. 본 연

구에서는 연구 대상인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장 최근에 조사된 2014년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2014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에서는 최근 1개월 이내

1회이상인터넷을이용한경험이있는만 3세에서만 59

세 이하의 전국단위 표본을 선정하였다[3]. 표본에 포함

된 전체 18,500명의 조사대상자 중 약 3%인 500명을 다

문화가구원으로 할당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500명

의 다문화가구원 중 만 10세에서 만 19세까지의 청소년

276명을최종 분석에사용하였다. 청소년의 연령정의는

실태조사에서 이미 정의되어 있어 그대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다문화가정 청소년 276명의 거주

지역에대한전국적분포는서울 13.0%, 부산 9.1%, 대구

6.1%, 인천 5.5%, 광주 6.3%, 대전 4.1%, 울산 2.6%, 세종

0.4%, 경기 23.3%, 충북 1.9%, 충남 6.5%, 전북 4.4%, 전

남 4.2%, 경북 5.9%, 경남 6.5%, 제주 0.1%로 나타났다.

3.2 측정도구
3.2.1 종속변수: 인터넷 중독
본연구의종속변수인인터넷중독은한국정보화진흥

원에서기존에사용되던청소년자가진단척도들[40-42]

을 바탕으로 개발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간략

형 척도(KS-II)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간략형 청소년

자가진단척도 15문항은일상생활장애 5문항(예: ‘인터넷

사용으로건강이이전보다나빠진것같다’, ‘인터넷을너

무 사용해서 머리가 아프다’등) 가상세계지향성 2문항

(예: ‘오프라인보다온라인에서나를인정해주는사람이

더많다’, ‘실제보다인터넷에서만난사람들을더잘이

해하게 된다’), 금단 4문항(예: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생

활이지루하고재미가없다’, ‘인터넷을하지못하면안절

부절못하고 초조해 진다’ 등), 내성 4문항(예: ‘인터넷을

하다가그만두면또하고싶다’, ‘인터넷사용시간을줄

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등)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

된다[43]. 합산하여 평균을 낸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

준의 인터넷 중독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분석 표본에서

문항의 내적일치도는 전체 척도 α=0.87, 일상생활장애 α

=0.72, 가상세계지향성 α=0.70, 금단 α=0.55, 내성 α=0.69

로 나타났다.

3.2.2 독립변수1: 부모의 친밀도
부모의 친밀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서인터넷중독실태조사시가족관계를조사하기위해

사용한 6문항을 활용하였다[3]. 실태조사에 참여한 청소

년들은 가족관계에 대한 문항 ‘부모님은 나를 이해한다’,

‘부모님은 나에 대한 믿음이 있다’, ‘고민거리가 있을 때

나는 부모님과 의논하는 편이다’, ‘부모님은 나의 의견을

경청해주는 편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다’, ‘부

모님은 나에게 칭찬을 잘하는 편이다’각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4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6문항(α=0.86)의 평균점수를 활용하여 부

모의 친밀도를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친밀

도를 의미한다.

3.2.3 독립변수2: 인터넷 중독 정책 인지도
정부의 인터넷 중독 관련 정책 인지도는 한국정보화

진흥원에서인터넷중독실태조사시사용한 8문항을토

대로측정하였다[3]. 실태조사에참여한청소년들은여덟

가지 정부정책의 인지 여부에대해 ‘예’ 또는 ‘아니오’로



한국디지털정책학회논문지 제16권 제3호18

중복 응답하였다. 각 정책별 인지도는 ‘예방교육’ 72.8%,

‘상담기관 운영’ 48.9%, ‘학교파견 상담 프로그램 운영’

46.4%, ‘치료프로그램운영’ 26.1%, ‘상담전문인력양성’

22.8%, ‘인터넷콘텐츠 사업자 규제 마련’ 17.4%, ‘법제도

정비’ 17.4%, ‘대국민홍보및캠페인’ 34.1%로나타났다.

본연구에서는제도별영향을분석하기보다는청소년들

의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의 인지여부와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8문항에 하나라도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1로 모두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0으로 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3.2.4 통제변수
다문화가정청소년의인터넷중독의영향요인을탐색

하기위해서 기존연구[1,6,44]를 토대로인구사회학적 요

인들을 선정하여 통제변수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먼저,

청소년들의인구학적특성으로연령(만나이), 성별(여자

‘0’, 남자 ‘1’), 동거 형제/자매 유무(없음 ‘0’, 있음 ‘1’), 다

니고 있는 학교 변수(초등학교 ‘1’, 중학교 ‘2’, 고등학교

‘3’)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분석 대상 청소년들의 가구

특성으로 가구 소득 수준, 부모 맞벌이 여부(아니오 ‘0’,

예 ‘1’), 거주 지역(읍/면 지역 ‘0’, 대/중/소도시 지역 ‘1’)

변수를사용하였다. 가구소득은지난 1년간세금을납부

하기전가구전체의월평균소득에대해 11개의범주로

조사되었다. 영향요인 탐색을 위해 하층(300만원 미만),

중층(300만원～500만원 미만), 상층(500만원 이상)의 세

개의범주로변환한뒤, 중층을기준으로하층과상층각

각의 이분변수를 분석에 투입하였다.

3.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상정한 연구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STATA 14.2MP 프로그램을사용하여다음과같이분석

을 실시하였다. 먼저, 분석 대상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에 사용된 모든 변

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첫 번

째 연구 질문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실태

파악을 위해서 분석 대상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별로 인터넷 중독 실태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하

였고, 집단 간 차이를 t-test와 분산분석 및 사후검증 방

법을사용하여확인하였다. 본 연구의두번째연구질문

인다문화가정청소년이인식하는부모의친밀도와인터

넷중독사이의관계탐색을위해앞서제시한통제변수

를 포함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 연구 질

문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부 인터넷 중독 정책 인지

도와 인터넷 중독 사이의 관계 확인을 위해서 마찬가지

로모든통제변수가포함된중다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두가지독립변수의상대적영향력을확인하

기 위해서 모든 통제변수와 두 독립변수를 동시에 투입

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된

모든 중다회귀분석은 다섯 가지 종속 변수(인터넷 중독

의네가지하위요인과전체척도)에대하여실시되었다.

4. 연구결과
4.1 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은아래의 Table 1과 같다. 먼저, 다문화가정청소년

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만 10세에서 19

세까지의 범주에서 평균 14.18세(SD±2.51)로 나타났고,

성별은남학생이 149명(54.0%)으로여학생 127명(46.0%)

보다조금많은것으로분석되었다. 동거형제/자매유무는

1명 이상의 형제 또는 자매가 있는 경우(81.9%)가 대부

분인것으로나타났다. 현재다니고있는학교의경우에는

중학생이 102명(37.0%)으로 가장많았고, 이어서 고등학

생 94명(34.1%)과 초등학생 80명(29.0%)순으로 나타났다.

Categorical variables N(%)

Gender
Female 127(46.0)
Male 149(54.0)

School
Elementary 80(29.0)
Middle 102(37.0)
High 94(34.1)

Sibling
No 50(18.1)
Yes 226(81.9)

Region
Rural area 95(34.4)
Urban area 181(65.6)

Dual-income family
No 128(46.4)
Yes 148(53.6)

Socioeconomic status
Low 118(42.8)
Medium 135(48.9)
High 23(8.3)

Awareness of Internet
policy

No 43(15.6)
Yes 233(84.4)

Continuous variables M(SD)
Age 14.18(2.51)
Closeness with
parents

2.92(0.53)

Internet addiction

Disability of daily living 2.01(0.49)
Virtual world intentionality 1.89(0.62)
Withdrawal symptom 2.20(0.48)
Tolerance 2.18(0.54)
Whole scale 2.09(0.43)

Note. M=mean, SD=standard deviation of the mean, N=276.

Table 1. Sampl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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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분석 대상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가구 특

성을 살펴보면(Table 1 참조), 가구 소득 수준은 하층

(300만원 미만)이 118명(42.8%), 중층(300～500만원 미

만)이 135명(48.9%), 상층(500만원이상)이 23명(8.3%)으

로분석되어대부분의가구가지난 1년동안월평균세전

소득이 500만원이하인것으로나타났다. 부모맞벌이여

부의 경우에는 148명(53.6%)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일한다고 응답했고 128명(46.4%)이 부모 중 한 명만 일

한다고대답하여맞벌이부모가조금더많은것으로분

석되었다. 거주하는지역에대한응답은읍/면지역이 95

명(34.4%)인 것에 반해 대/중/소도시 지역이 181명

(65.6%)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 참조). 분석 대상

인청소년들이보고한부모의친밀도는 1점에서 4점까지

의 점수 분포에서 평균 2.92점(SD±0.53)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청소년들이정부의인터넷관련정책을인지

하는 정도는 분석 대상의 대부분인 233명(84.4%)이 한

개이상의정책을들어본적이있다고응답하였다. 1점에

서 4점까지의범위를가지는인터넷중독자가진단척도

에대한기술통계를살펴보면전체척도에서평균 2.09점

(SD±0.43),네가지하위요인인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

금단, 내성에서 각각 2.01점(SD±0.49), 1.89점(SD±0.62),

2.20점(SD±0.48), 2.18점(SD±0.54)으로 나타났다.

Closeness with
parents

Awareness of
Internet policy

Internet
addiction whole

scale
Closeness with parents (A) - 0.005 -0.126*

Awareness of Internet
policy (B)

- - -0.038

Age -0.047 0.088 0.023
Gender -0.018 0.088 0.026
Sibling 0.076 -0.021 -0.133*

Elementary school 0.035 -0.034 -0.085
High school 0.015 0.140* 0.012
Low SES 0.022 -0.053 -0.039
High SES 0.045 0.021 -0.071
Dual-income family 0.029 0.041 0.027
Region 0.058 -0.017 0.102+

Note. +p<.10, *p<.05, N=276.

Table 2. Correlation among focal variables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결과를

살펴보면(Table 2 참조), 인터넷 중독과 부모의 친밀도

및형제유무사이에는부적상관관계가그리고지역변

수와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정부 인터넷 관

련 정책 인지도와 고등학생 여부 사이에는 정적 상관관

계가 발견되었다.

4.2 분석 대상의 인터넷 중독 실태
Table 3은 본 연구의 첫번째 연구질문인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실태 파악을 위해 분석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 실태 분석의 결

과를보여주고있다. 성별에따른인터넷중독전체척도

점수는 비슷하게 나타났고, 재학 중인 학교별로 보면 중

학교 평균 2.13점(SD±0.40, 1～4점) 그리고 고등학교가

평균 2.10점(SD±0.45, 1～4점)으로 초등학교평균 2.04점

(SD±0.45, 1～4점)보다 조금 높았으나 그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동거 형제/자매 유무별로 살

펴보면, 형제 또는 자매가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인

터넷 중독 전체 척도 점수가 평균 2.21점(SD±0.40, 1～4

점)으로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점수 평균 2.07점

(SD±0.40, 1～4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

타났다(t=4.96, p<.05).

Variables M(SD) t/F

Gender
Female 2.08(0.40)

0.18
Male 2.10(0.45)

School
Elementary 2.04(0.45)

1.11Middle 2.13(0.40)
High 2.10(0.45)

Sibling
No 2.21(0.40)

4.96*
Yes 2.07(0.43)

Region
Rural area 2.03(0.41)

2.87+
Urban area 2.12(0.44)

Dual-income family
No 2.08(0.43)

0.20
Yes 2.10(0.44)

Socioeconomic status
Low 2.07(0.41)

1.18Medium 2.13(0.45)
High 1.99(0.44)

Note. +p<.10, *p<.05, M=mean, SD=standard deviation of the mean,
t/F=statistics testing group differences, N=276.

Table 3. Internet addiction by sample characteristics

분석 대상 청소년의 가구 특성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맞벌이여부에의한인터넷중독전체척도점수의차이

는타나나지않았다. 가구소득수준의경우중층청소년

들의 인터넷 중독 전체 척도 점수가 평균 2.13점

(SD±0.45, 1～4점)으로가장높았고, 이어서하층이평균

2.07점(SD±0.41, 1～4점) 그리고 상층이 평균 1.99점

(SD±0.44, 1～4점)으로분석되었다. 하지만이차이는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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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유의미하지는않았다. 마지막으로거주지역으

로살펴보면, 대/중/소도시지역에살고있는청소년들의

인터넷중독전체척도점수가평균 2.12점(SD±0.44, 1～

4점)으로 읍/면 지역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의 평균 2.03

점(SD±0.41, 1～4점)보다통계적으로유의미한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t=2.87, p<.10).

4.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질문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

이 인식하는 부모의 친밀도와 인터넷 중독 사이의 관계

탐색을 위한 중다회귀분석의 결과가 아래의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앞서 설명한 모든 통제변수를 포함하고

부모의친밀도의인터넷중독에대한회귀분석을실시하

였다. 종속변수는 인터넷 중독의 네 가지 하위요인 점수

와 전체 척도 점수 등 다섯 개의 변수를 활용하였다. 모

든분석모형에서 VIF값이 10을넘는경우가없어투입된

변수들사이에다중공선성의문제가없음을확인하였다.

DV1 DV2 DV3 DV4 DV5
Closeness with
parents

-0.14**

(0.06)
-0.09
(0.07)

-0.07
(0.06)

-0.08
(0.06)

-0.10*

(0.05)

Age
-0.05
(0.03)

-0.05
(0.04)

-0.03
(0.03)

-0.01
(0.04)

-0.04
(0.03)

Gender
0.06
(0.06)

0.03
(0.08)

0.00
(0.06)

0.01
(0.06)

0.03
(0.05)

Sibling
-0.10
(0.08)

-0.06
(0.10)

-0.12
(0.08)

-0.18*

(0.08)
-0.12+

(0.07)
Elementary
school

-0.24*

(0.11)
-0.14
(0.15)

-0.24*

(0.11)
-0.16
(0.13)

-0.20*

(0.10)

High school
0.12
(0.13)

0.28+

(0.17)
0.03
(0.13)

0.03
(0.14)

0.10
(0.12)

Low SES
-0.02
(0.06)

-0.11
(0.08)

-0.04
(0.06)

0.04
(0.07)

-0.02
(0.06)

High SES
-0.08
(0.11)

-0.09
(0.14)

-0.25*

(0.11)
-0.09
(0.12)

-0.13
(0.10)

Dual-income
family

0.02
(0.06)

0.04
(0.08)

-0.02
(0.06)

0.08
(0.07)

0.03
(0.05)

Region
0.13*

(0.06)
0.10
(0.08)

0.03
(0.06)

0.12+

(0.07)
0.10+

(0.06)

Constant
3.09***

(0.51)
2.86***

(0.66)
3.09***

(0.51)
2.64***

(0.57)
2.94***

(0.45)
R-squared 0.07 0.04 0.06 0.05 0.06
Note. +p<.10, *p<.05, **p<.01, ***p<.001, DV=dependent variable,
DV1=disability of daily living, DV2=virtual world intentionality,
DV3=withdrawal symptom, DV4=tolerance, DV5=whole scale score,
Gender: 1=male and 0=female, Middle school omitted as the reference
group, Medium socioeconomic status omitted as the reference group,
Region: 1=urban area and 0=rural area, Coefficients presented with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N=276.

Table 4. Associations between closeness with 
parents and Internet addiction

네 가지 하위요인에 대한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Table 4 참조), 분석 대상인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인식

하는 부모의 친밀도는 일상생활장애와 부적으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타나났다

(B=-0.14, p<.01). 또한 부모의 친밀도는 인터넷 중독 전

체 척도 점수와도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분석되었다(B=-0.10, p<.05). 이는 다문화가정청

소년들이부모님과심리적으로밀접한관계를가지는것

이인터넷중독에빠질위험을감소시킬수있음을의미

한다. 특히건강이나빠지거나계획한일을못하는등일

상생활장애문제의감소에있어서부모와의친밀도가중

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Table 5는 본연구의세번째연구질문인다

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정부 인터넷 중독 정책에 대한 인

지여부와인터넷중독사이의관계탐색을위한중다회

귀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모든 통제

변수를 포함하고 정부 정책 인지 여부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모든분석에서 VIF값이 10

을 넘는 경우가 없었다.

DV1 DV2 DV3 DV4 DV5
Awareness of
Internet policy

0.01
(0.08)

-0.21*

(0.10)
-0.05
(0.08)

-0.04
(0.09)

-0.05
(0.07)

Age
-0.04
(0.03)

-0.05
(0.04)

-0.03
(0.03)

-0.01
(0.04)

-0.03
(0.03)

Gender
0.07
(0.06)

0.03
(0.08)

0.00
(0.06)

0.01
(0.06)

0.03
(0.05)

Sibling
-0.12
(0.08)

-0.07
(0.10)

-0.13+

(0.08)
-0.19*

(0.08)
-0.14*

(0.07)
Elementary
school

-0.22+

(0.11)
-0.13
(0.15)

-0.23*

(0.11)
-0.15
(0.13)

-0.19+

(0.10)

High school
0.08
(0.13)

0.29+

(0.17)
0.02
(0.13)

0.02
(0.14)

0.08
(0.12)

Low SES
-0.02
(0.06)

-0.12
(0.08)

-0.04
(0.06)

0.03
(0.07)

-0.03
(0.06)

High SES
-0.10
(0.11)

-0.10
(0.14)

-0.26*

(0.11)
-0.10
(0.12)

-0.14
(0.10)

Dual-income
family

0.01
(0.06)

0.04
(0.08)

-0.02
(0.06)

0.08
(0.07)

0.02
(0.05)

Region
0.12+

(0.06)
0.09
(0.08)

0.02
(0.06)

0.12
(0.07)

0.09
(0.06)

Constant
2.55***

(0.48)
2.74***

(0.62)
2.88***

(0.48)
2.39***

(0.53)
2.62***

(0.43)
R-squared 0.04 0.04 0.05 0.05 0.05
Note. +p<.10, *p<.05, ***p<.001, DV1=disability of daily living,
DV2=virtual world intentionality, DV3=withdrawal symptom,
DV4=tolerance, DV5=whole scale score, Gender: 1=male and
0=female, Middle school omitted as the reference group, Medium
socioeconomic status omitted as the reference group, Region:
1=urban area and 0=rural area, Coefficients presented with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N=276.

Table 5. Associations between awareness of 
Internet policies and Internet addiction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 친밀도와 인터넷 정책 인지도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21
Table 5의 분석결과가보여주듯이 분석대상인 다문

화가정 청소년들의 정부 인터넷 중독에 대한 인지는 인

터넷 중독의 네 가지 하위요인 중 가상세계지향과 부적

으로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지니는것으로나타났

다(B=-0.21, p<.05). 이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현재

정부가시행하고있는다양한인터넷중독예방/치료정

책중하나라도인지하는것이인터넷중독문제를감소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가상 공간

에서의 활동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가상세계지향의

문제를줄이는데긍정적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판단

된다.

DV1 DV2 DV3 DV4 DV5
Closeness with
parents

-0.14**

(0.06)
-0.09
(0.07)

-0.07
(0.06)

-0.08
(0.06)

-0.10*

(0.05)
Awareness of
Internet policy

0.01
(0.08)

-0.21*

(0.10)
-0.05
(0.08)

-0.04
(0.09)

-0.05
(0.07)

Age
-0.05
(0.03)

-0.06
(0.04)

-0.04
(0.03)

-0.01
(0.04)

-0.04
(0.03)

Gender
0.06
(0.06)

0.03
(0.08)

0.00
(0.06)

0.01
(0.06)

0.03
(0.05)

Sibling
-0.10
(0.08)

-0.06
(0.10)

-0.12
(0.08)

-0.18*

(0.09)
-0.12+

(0.07)
Elementary
school

-0.24*

(0.11)
-0.14
(0.15)

-0.24*

(0.11)
-0.16
(0.13)

-0.20*

(0.10)

High school
0.12
(0.13)

0.32+

(0.17)
0.04
(0.13)

0.04
(0.15)

0.11
(0.12)

Low SES
-0.02
(0.06)

-0.12
(0.08)

-0.04
(0.06)

0.04
(0.07)

-0.02
(0.06)

High SES
-0.08
(0.11)

-0.09
(0.14)

-0.25*

(0.11)
-0.09
(0.12)

-0.13
(0.10)

Dual-income
family

0.02
(0.06)

0.05
(0.08)

-0.02
(0.06)

0.08
(0.07)

0.03
(0.05)

Region
0.13*

(0.06)
0.10
(0.08)

0.03
(0.06)

0.12+

(0.07)
0.10+

(0.06)

Constant
3.08***

(0.52)
3.09***

(0.67)
3.15***

(0.52)
2.69***

(0.58)
2.99***

(0.46)
R-squared 0.07 0.05 0.06 0.05 0.07
Note. +p<.10, *p<.05, **p<.01, ***p<.001, DV1=disability of daily living,
DV2=virtual world intentionality, DV3=withdrawal symptom,
DV4=tolerance, DV5=whole scale score, Gender: 1=male and
0=female, Middle school omitted as the reference group, Medium
socioeconomic status omitted as the reference group, Region:
1=urban area and 0=rural area, Coefficients presented with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N=276.

Table 6. Associations between closeness with 
parents, awareness of Internet policies, 
and Internet addiction

마지막으로 Table 6은 모든 통제변수, 부모의 친밀도

변수, 정부 정책 인지여부 변수를 한꺼번에 투입하여 다

섯가지종속변수에대하여중다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

이다. 모든 중다회귀분석 모형에서 VIF값이 10을 넘는

경우가없어변수간다중공선성의문제는발견되지않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는 두 가지 독립변수를 동시에 투

입하여도개별적으로투입하였을때와동일한결과가나

타났다(Table 6 참조). 부모와의 친밀도는 일상생활장애

점수및전체척도점수와그리고정부정책인지여부는

가상세계지향 점수와 부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

향력을 보여주었다. 통제변수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동거 형제나 자매가 있는 것이 내성 점수 및 전체 척도

점수와 부적 관계를 보여주었다. 또한 중학생에 비해 초

등학생이일상생활장애, 금단, 전체척도점수와부적관

계를 가진 반면,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은 가상세계지

향과정적관계를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가구소득수

준에 있어서는 중층에 비해 상층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금단 점수와 부적 관계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거주

지역의 경우 읍/면 지역에 비해서 대/중/소도시 지역에

거주하는것이일상생활장애, 내성, 전체척도점수와정

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인터넷 중독 문제를 완화하

거나 예방할 수 있는 정책과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터넷 중

독자가진단척도의점수를분석해본결과, 분석대상청

소년의전체척도점수는평균 2.09점이었고하위요인별

로는인터넷을하지못할때불안감을느끼는것과같은

금단이 평균 2.20점, 인터넷을 하다가 그만두면 또 하고

싶은 것과 관련된 내성이 평균 2.18점으로 높게 나타났

다. 또한 함께 살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없는 경우에 그

리고읍/면지역보다도시지역에거주하는경우에인터

넷 중독 점수가 높게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실태에 관한 보다 면밀한

해석을가능하게해준다. 우선, 중독의하위영역중에서

금단과 내성에 관련한 문제가 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있다. 청소년의여가나문화가다양하지못할경우손

쉽게접할수있는인터넷매체만이유일한놀이나여가

수단이 되고 청소년의 금단과 내성의 문제가 보다 심각

하게 될 수 있다. 이 결과는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와 도

시지역에거주하는청소년의인터넷중독점수가높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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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도 일치하기에 청소년기 발달의 특성 상 다양한

놀이와여가활동과공간을마련해줄필요가있음을보

여주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음으로본연구는다문화가정청소년들이인지하는

부모와의친밀도가인터넷중독과부적으로유의미한관

계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다문화가정의 청

소년들이부모와고민거리를나누고부모에게칭찬을받

는등부모에게심리적안정감을가지는것이인터넷중

독에 빠지는 것을 방지해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본연구는다문화가정청소년들이정부의

인터넷 중독 관련 정책을 인지하는 것이 인터넷 중독과

부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결과는인터넷중독문제의예방및해결을위한다양

한정부의노력들(예: 예방교육, 상담기관운영, 학교파견

상당프로그램운영, 치료프로그램운영, 전문인인력양

성 등)을 청소년들이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인터넷 중독

문제감소에도움이될수있음을보여준다. 더불어실제

정부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인터넷 중독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치는가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과 실천

적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를통해다문화가정청소년의인터넷중

독에 부모와의 친밀도가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기는 발달단계의 특성상 심리적 이유기라고 명명

될 정도로 부모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시기이나 행동을

결정하는데 있어 여전히 부모요인이 중요함을 알 수 있

게 해 준다. 김민경의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은개인적으로우울하고스트레스수준이높

다하더라도 가족탄력성이 높다면 중독과 관련한 위험이

낮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 전술한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발달단계상 청소년기 고유의 보편

적특성과다문화가정이라는특수한상황이맞물려정체

감을 형성하는 시기인 청소년기가 상대적으로 힘들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모와의 친밀도를

강화하는전략이제시될필요가있다[45]. 부모와의친밀

도를 강화하기 위해 다문화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도 효과적일 수 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거나 다문화

가정 부모들 간 자조모임을 형성하도록 도와 청소년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감정을 나누고, 서로에게 힘

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한 전략이 될 수 있

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 간 의사

소통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이나 자녀를 격려하고 지지

하는 방법에 대한 전략을 제공하거나 건전한 인터넷 사

용과 중독에 대한 지식 등을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힘을

키우는 전략도 효과적일 것이다[46]. 또한 부모 역시 인

터넷 중독의 문제를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전략도 필요하다. 2016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모가일반사용자군이면서자녀가위험군에빠

질경우보다(29.7%) 부모가중독위험군일때청소년자녀

가중독위험에빠지는비율이더높은것으로(36%) 나타

났다[47].

하지만현실적으로다문화가정부모가교육이나다양

한민간기관의프로그램에참여하기가쉽지않을것이다.

이를 위해지역사회차원에서해결할수있는지원은멘

토링사업을통해 ‘의미있는성인’이라는존재로이들에

게역할모델을보여주거나멘토역할을제공해줄수있

는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48]. 종합사회복

지관이나혹은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서비스제공기관이

되어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멘토를 연결해주고, 단순히

연결만 해주는 차원을 넘어 모니터링을 통해 멘토와 멘

티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다문화가정의 부모가 바쁘거나 여유가 없어

자녀의양육이나관계에적극적이지못하는상황의공백

을 메꿀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인터넷중독과관련한정부정책인지는다문화

가정청소년의인터넷중독전체척도점수에영향을미

치지못했으나인터넷중독의하위요인인가상세계를지

향하는 정도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

넷 중독은 금단중세나 내성을 지나 이로 인해 일상생활

에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로 나타나고, 가상세계를 지향

하는증세를경험하게된다. 정부정책이일정정도다문

화가정청소년의인터넷중독에영향을미친다는결과이

다. 정부는 2014년도부터 청소년 인터넷 중독군이 증가

함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와교육부등관련부처 8군데

와 함께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왔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인터넷 중독과

관련한 맞춤형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인터넷 및 스마

트미디어 중독예방운동을 실천하는‘스마트미디어 청정

학교’와지역별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운영하도록지원

하며, 중독위험에 따른 심리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관련한정책을적극적으로 추진하는것이다. 5년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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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적 차원에서 중독원인을 규명하고 청소년의 인

터넷 중독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터넷 중독

과관련한정책적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첫단계는정

책홍보일것이다. 다문화가정은상대적으로관련한정보

접근성이낮을수있기때문에유관기관외에학교를중

심으로 적극적인 정책홍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49,50].

오세연의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자녀의 인터넷

중독의 원인 중 하나로 사회와 또래집단의 차별과 편견

이제기된다[6]. 다문화란한쪽문화에속하는것이아니

라 양쪽 문화를 융합함으로써 시너지를 얻을 수 있지만

정책자체가다문화에대한열린시각이부족할때, 사회

전반은 다문화가정을 소수집단으로 규정하고 그들 나름

의 문화적 특수성을 들어 차별과 편견이란 고정관념을

만들게 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자신의 정체

성을 ‘다르게’인식하지 않는 정책과 인터넷 중독의 문제

를 해결하는 정책이 양립될 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가

능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한계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의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전국 단위의 다문

화가정 청소년 표본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확한 다문화가정의 전국적 분포 자료가 없는 것을 고

려하면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함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

하다. 추후 구축되는 전국 단위의 다문화가정 자료를 활

용한후속연구를통한보완이필요하다. 둘째, 부모의친

밀도를 청소년들이 보고하였기 때문에 과대 또는 과소

보고의가능성이있다. 부모에의해보고된부모-자녀사

이의친밀도또는제3의훈련받은관찰자에의해측정된

친밀도를 활용하여 후속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정부의인터넷중독관련정책인지여부를측정함

에있어응답한청소년들이여덟가지정책중하나이상

의 정책을 인지하고 있으면 모두 동일하게 인지함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정책의 중복 인지와 단순히

한 개의 정책을 인지했을 때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다.

또한 개별 정책들의 영향도 본 연구에서는 살펴보지 못

했다. 향후 이러한 점들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지속적으

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 넷째, 자료상의제약으로인해

외국인 부모의 특성을 분석에 포함할 수 없었다. 다문화

가정은 집단 내 다양성(예: 출신 국가, 거주 기간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통제하거나 영향요인으로

고려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전국 단위의

표본을사용하여다문화가정청소년의인터넷중독에영

향을미치는요인을탐색하였다는점에서중요한의의를

지닌다. 특히 부모와의 친밀도라는 부모 요인과 정부 정

책인지도라는사회구조적요인의긍정적영향을밝혀내

어다문화가정청소년들의인터넷중독이라는중요한사

회문제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혔다.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있는현시점에서이들의

발달상의특성을규명하여정책적지원의필요성을보여

주었다. 본 연구를 출발점으로 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

의 인터넷 중독 문제의 영향요인을 밝히는 노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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